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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친구처럼 가까워진다”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 출범 

- 국가정책과 법령을 알리는 법제처 최초의 공식 메신저 100명 활동 시작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널리 알리고 소통할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가 3월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법령을 심사하고 행정부 내 법령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가 정책 

서포터즈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법령 정보 알리기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2월 법제처 업무와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

으로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를 모집한 결과 643명이 지원했고, 이 중 100명을 

최종 선발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지원자는 평소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정보가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정보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께도 법령정보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당찬 지원 동기를 밝히기도 했다. 

  선발된 100명의 정책 서포터즈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법제처가 운영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에 게재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의 홍보와 소통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법령입안 과정에서의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정책 서포터즈로 지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활동을 시작하는 정책 서포터즈들에게는 “법령을 막연히 어렵

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법령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면서, “많은 

국민이 법령과 친구처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 열정적 메신저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제처는 ‘새령이의 길터뷰’, ‘나의 ○○○ 새령이’(쇼츠 드라마) 등 

대표 캐릭터 ‘새령이’를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홍보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주요 법제 정책을 친근감 있게 소개하고, 법령정보를 ‘헤이 법스비’, ‘법률이 

보이는 라디오-법보라’ 등 체험형ㆍ드라마형 콘텐츠로 만들어 법제처 기관 

유튜브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법제처의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은 법제처 

유튜브(http://www.youtube.com/moleg123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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